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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작가상 2016>의 새 얼굴들
김을 백승우 함경아 믹스라이스

믹스라이스 양철모(왼쪽), 조지은(오른쪽) 작가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 개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2016>을 이끌 주인공들이 발표됐다. 김을 백승우 함경아 
믹스라이스(조지은, 양철모), 이상 3인 1팀이다. 올해 행사 구성 
역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작가들은 향후 7개월 간 미술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작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8월 31일부터 12월 
2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SBS문화재단은 각 4,000만원의 창작후원금을 지원한다. 
따라서 3인 1팀 작가들은 ‘후보’가 아닌 ‘후원’작가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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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아 작가

이후, 전시 개막에 이어 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될 최종 수상작가는 
‘2016 올해의 작가’로 공표되고 1,000만원의 후원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한 SBS에서는 수상 작가를 조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할 예정이다. 올해 심사는 바르토메우 
마리(국립현대미술관장), 캐롤린 크리스토브 바카기예브(제13회 
카셀도쿠멘타 예술감독), 미카 쿠라야(도쿄국립근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윤재갑(상하이 하오아트뮤지엄 관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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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작가

‘올해의 작가상’은 한국현대미술의 가능성과 비전,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작가들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SBS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대표적인 
수상 제도다. 역대 수상작가는 오인환(2015), 노순택(2014), 
공성훈(2013), 문경원&전준호(20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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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 작가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은 ‘올해의 작가상’ 역대 
참여작가들의 지속적인 해외 활동을 후원하고자 2016년부터 
‘올해의 작가상’ 해외활동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SBS문화재단은 향후 4년 간 작가들이 계획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주요 프로젝트를 심사하여 작가 당 최대 2천만원의 
작품 제작지원금을 후원한다. 2015년 12월 개최된 첫 번째 
‘해외활동기금’ 심사에서는 임민욱 문경원&전준호 이수경(이상 
2012년 후원작가), 함양아 조해준(이상 2013년 후원작가) 
작가의 해외 프로젝트 후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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